
이집트 박물관의 보물: 고대 이집트, 시간의 베일을 걷다

이번 전시는 홍콩고궁박물관과 이집트 국가유물최고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박물관의  
전략 파트너인 중국은행(홍콩)이 지원합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은 지금으로부터 7,000년 이상 전, 아프리카 북동부 나일강 유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원전 약 3,000년경 통일을 이루고, 고왕국 시기(기원전 약 2686~ 
2160년)를 거치며 파라오 통치 체제와 다신교 신앙 체계가 확립되었습니다. 중왕국(기원전 
약 2034~1650)에서 예술·문학·행정이 성숙했으며, 신왕국(기원전 약 1550~1069)에  
이르러 융합과 변화 속에서 서서히 절정에 올랐습니다. 기원전 12세기부터 헬레니즘-로마 
시대(기원전 332~서기 395)는 고대 이집트 문명이 지중해 세계를 포함한 주변 문명과  
교류하고 통합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이집트의 7개 주요 박물관과 사카라 유적지에서 온 걸작 250점을 선보입니다.  
조각과 부조, 석비, 금장신구, 미라관과 동물 미라까지, 다양한 유물을 네 개의 주제로  
엮어 약 5,000년에 걸친 문명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조망합니다. “파라오의 땅”, “투탕카멘의 
세계”, “사카라의 비밀”, “고대 이집트와 세계”라는 주제를 따라가다 보면, 고대 
이집트 문명이 꽃피운 정치, 예술, 일상, 종교가 하나의 세계를 이룹니다. 또한 사카라  
지역에서 새롭게 밝혀진 최신 고고학적 발견과 함께 고대 이집트가 세계 여러 문명과  
활발히 교류를 나누는 장면도 소개합니다.

전시 후원은 캐세이와 유니온페이 인터내셔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카이로 이집트박물관, 후르가다박물관,  
수에즈국립박물관, 룩소르 고대이집트미술관, 소하그국립박물관, 마트루흐박물관, 카프르 엘셰이크박물관,  
사카라 유적지에서 온 귀한 유물과 더불어, 홍콩고궁박물관과 홍콩중문대학 미술관 소장품도 함께 전시합니다.



제1부   파라오의 땅

파라오 시대(기원전 약 3000~332)는 약 3,000년간 왕조가 통치하며 찬란한 문명을  
꽃피운 시기입니다. 강력한 파라오가 세운 거대한 석상과 기념비는 지금까지 남아서 당시 
왕권의 신성함을 증언합니다. 고대 이집트인은 자연을 경외하고 세심하게 관찰하여 방대한 
신앙 체계로 승화시켰으며, 오시리스·이시스·호루스의 신화에는 세계의 창조와 정치  
질서에 대한 고대인의 사유가 담겨 있습니다. 이집트인이 신념처럼 품었던 명제는 영원한 
내세였습니다. 그 믿음은 채색 목관, 장례용 파피루스, 부적(호신부) 같은 장례용품에 담긴  
형식과 상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식기, 의복, 가구, 이동 수단 등 일상 유물은 고대  
이집트인이 먹고, 입고, 살고, 이동했던 흔적입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자기 모습도 남겼습니다. 
다양한 사회 계층을 형상화한 조각상을 보면, 고도로 위계화된 사회 구조 속에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던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제2부   투탕카멘의 세계

소년 파라오 투탕카멘(재위 기원전 약 1336~1327)은 오랫동안 신비에 가려진 존재였습니다. 
제18왕조 말기(기원전 약 1550~1295)  복잡하고 격동적인 국면 속에 즉위하였고,  
후대 통치자들이 의도적으로 기록을 지워버리는 바람에 소년의 이름은 3,000년 가까이  
잊혔습니다. 그러나 1922년 왕릉이 발굴되면서 마치 미라에 담았던 염원처럼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투탕카멘의 무덤은 다른 파라오의 왕릉에 비해 규모는 다소 소박하지만, 
온전에 가까운 상태로 발견된 귀한 유적으로, 그 이름을 보면 바로 떠오르는 금 가면을  
포함하여 수천 점의 희귀한 보물이 출토되었습니다.

투탕카멘과 가족을 묘사한 조각상을 보면 당시는 분명 정치·종교적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술과 공예가 전례 없이 번성하여 금세공, 파이앙스, 가구, 회화, 조각 같은 다
양한 분야에서 정점에 오른 작품이 탄생하였습니다.



제3부   사카라의 비밀

“망자의 도시”라는 사카라는 현재 이집트 수도인 카이로 부근에 있으며, 고대 이집트 최초의 
수도 멤피스의 핵심 묘역입니다. 길이 약 6km, 너비 약 1.5km에 달하는 대지에 제3왕조부터 
제13왕조(기원전 약 2686~1649)에 속하는 왕과 왕비의 피라미드가 20기 이상이며,  
이집트 최초의 피라미드인 조세르(재위 기원전 약 2686~2667)의 계단형 피라미드도 이곳에  
있습니다. 사카라는 왕족과 상류층의 무덤군 사이로 수많은 신전이 병존하는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넓다는 신성한 동물 묘역(네크로폴리스)에는 수백만 구에 
달하는 동물 미라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사카라에서의 고고학 발굴은 그 성과가 매우 풍요로웠습니다. 정교하게 채색된 인체형 
미라관을 비롯해 중요한 유물이 다수 출토되어 후기(기원전 667~332) 북부 이집트의 장례 
의식과 종교적 신념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제4부   고대 이집트와 세계

고대 이집트 문명은 언제나 다른 문명과 교류하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특히 헬레니즘-로마 시대(기원전 332~서기 395)에는 지중해 세계를 비롯한 주변 문명과의  
문화 교류가 크게 확산하여, 언어·신앙·예술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 섞이는 새로운  
양식과 미감이 탄생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융합으로 이집트 고유 문명은 한층  
풍성해지면서 지중해 전역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전시는 고대 중국과  
이집트의 유물을 나란히 배치해 위대한 문명이 동시대에 피워 올린 찬란한 성과를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수 세기에 걸친 이집트 고고학의 역사 위에 최근 중국과 이집트가  
고고학 조사와 문화유산 연구·보존에 손을 합친 이야기도 들려드립니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해석이 오늘날의 국제 협력 협력과 기술에 힘입어 어디까지 확장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